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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Record 10월호는‘모든

미주인들(all American)’이 공감하고있는

이슈들과문화시설과의교집합을모색하고

있다. 여기에가장주도적인양상을표현하

는 요소로교차로( c o r s s r o a d s )라는개념을

들어설명하고있다. 즉인종, 계층, 장소, 정

치적성향과건축에서 보이는복잡한다양

성들이어떻게미국건축의새로운가능성

을담보할수 있는가에대한고민을보이고

있는것이다. 이를위해굉장히다른건축어

휘를사용하는렌조피아노와모포시스, 오

랜만에작품을보이고있는레온크리에등

의 작품이소개되고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작가적개성을여전히발산하면서도

그들작품에서보이는 것들이바로미국적

다양성으로부터자유롭지못함을증명하며,

이를통해 공존을통한대안을찾아보고자

하는의도를시사하고있다.

■신간서적리뷰

이번호는어떻게전쟁과파괴행위를겪은도

시가우리가현재거주하는‘장소들’을만들어

내고있는가에대한메카니즘의설정과실증에

관련된여러가지서적들이소개되고있다.

- The Destruction of Memory :

Architecture at War , by Robert

Bevan,:Reaktion Books, 2006 

- The Arc: A Formal Structure for a

Palestinian State,  by Doug Suisman

외4인, Rand Corperation, 2006

- Structure and Meanings in Human

Settlement, edited by Tony atkin 외1

인, Upenn Press, 2005

- Informal City: Caracas Case, edited

by Alfredo Brillemboug 외 2인,

Prestel Publicing ,2006

■작품리뷰

미국이라는상황의다양성에대한 건축사의

반응을흥미롭게보여주는건축물로렌조피아

노의Morgan Library 증축안(맨하탄, 뉴욕) ,

모포시스의신시내티대학캠퍼스레크리에이

션 센터(신시내티), 레온 크리에의 Jorge M.

Perez Architecture Center(마이애미) ,

Patkau 의 Grand Bibliotheque(몬트리올) ,

그리고Gould Evans와 Wendell Burnette

의 Palo Verde 도서관와Maryvale 커뮤니티

센터가제시되고있다.

Morgan Library는그간현대의미술관의

표준을제시하고 있는렌조피아노가 뉴욕의

파편화라는특이성을상황적인식에서나아가

역사적맥락에서결합하려는시도를보여주고

있다. 사이트는 J.P. Morgan이 1 8 8 4 ~ 1 9 0 4

년사이에구입한건물과1 9 2 8년벤자민 위스

터모리스가이건물에부가적으로첨가한부속

건물과중정에위치하고있으며, 렌조피아노

는이부속건물과원래도서관건물인맥킴, 매

드앤화이트라이브러리를연계하고있다. 투

명도가높은저철분유리를중앙큐브에둠으

로써 사이트주변의역사적구조의특성들을

드러내고있으며, 새로운건축물이이전건물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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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비해 지나치게도드라지는것을막기

위해세계적으로가장단단한기반암을가지

고있는뉴욕에서공연홀을지하에위치시

켜높이는낮추는대단히수고스러운디자인

을하고있다. 한편이디자인에서렌조피아

노는그가자연광을다루는재주가남다름을

여지없이 확인해주고 있는데, 이는 큐브에

서의빛의처리나 1 9 2 8년 건축부를전용한

열람실의톱라이트처리방식에서확연히드

러나고있다. 이런주변맥락의처리방식을

통해렌조 피아노는도시적삶을반영하는

도시의일부분으로서의건축을지향하고있

으며, 관습적디자인과역사성사이에서고

민하는뉴욕의정체성에대한건축적대안을

실현시키고있다.

신시내티대학의캠퍼스레크리에이션센

터에서모포시스는학생들이라면기대할만

한기능들의모든조합들을거의경이로움의

스케일로결합하고있다. 이를통해그스타

일적특징을드러내지않지만도시에서의캠

퍼스가보이는대표성을반영하여마스터플

랜상의기대들을 충족시켜내고 있다. 건물

은‘내부적으로는’기숙사와강의실, 수영

장, 스파, 피트니스와요가, 라켓볼과 스쿼

시, 농구코트와트랙과같은레져시설, 푸드

코트와 편의점들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기존의스태디움과주변건

물들과최대한가까이위치시킴으로써주변

과의건물들과의관계에서핵심적인결절점

이될수있도록의도하고있다. 하부의처리

나 강의동외부의율동적인 흐름을보여주

는-동시에스태디움의동적흐름과연결되

는-루버의처리방식, 건물하부에서비스타

가연결되는방식등에서이소통과연계의

의도는구체적으로그리고훌륭하게드러나

고있다.

레온크리에의Jorge M. Perez 건축센터

는이전에다룬두건축사와는사뭇다른방

식으로주변과의연계를시도한다는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렌조피아노가기존의건축

물에남겨진것을폭로하는방식으로, 모포

시스가프로그램상의강력한결함을통해서

연계를구현하고있다면, 레온크리에는그

가견지해온유형학의특성을고수하면서고

전건축의특징을반영하는방식으로역사적

근거들사이의결절점을만들어내고있다.

공간배치상으로는중심성을가진팔각형의

강의홀과갤러리와강의실을가지고있는장

방형의건물을결합하여, 선형과 중심형의

결합이라는서양고전건축의기본적성향들

을근대적관점으로연관시키고있다. 

A R C H I T E CTURAL REVIEW
1 0월호

문화를‘오래된것들의소비’로정의했

던키니코스학파의자유주의적견해는정

의를내린당시의상황과는많이다르지

만, 문화의수용체인건물, 특히미술관이

역사에기반한사물들을수집하고전시하

는방식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오늘날의

상황과도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M o M a와 V & A가 그것의 풀네임

(Museum of Modern Art / Victoria &

Albert Museum)보다더큰반향을가지

는 것은그 공간들이가지는어떤대표성

때문일것이다. Architecutral Review

2 0 0 6년 1 0월호의주된관심은대표성이

도시와연계되어어떤방식으로드러나는

가를추적하고있다. 왜냐하면문화적시

설은그것이수용하고있는‘역사적’대상

들에대한‘동시대적’시각을보여주며,

이런공간들을통해개인과집단의역사나

성향들을드러내기때문이다. 도시 안에

서의문화시설은역사와현재에대한동시

적반응임을증거하는과정을통해‘문화’

시설의방점을문화‘시설’로 봤을때의

새로운가능성과양상들에대한비전을제

시하고있다.

Morphosis-campus recreation center

Leon Krier-architectu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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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에서존재하는것으로

by Peter Buchanan 

이론가들의설전은나름대로의전투적성

격 때문에재미를유발하기도하지만, 그것

들이가지는서로다른역사적관점과어떤

이론이역사로이행되기까지의숙성과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흥미롭다. 이번호의 피

터뷰캐넌의에세이는지난호의챨스젱크스

의 의견에대한직격탄으로보아도무리가

없다. 그는 건물이하나의아이콘으로읽힌

다는것은그 건물이어떤방식으로든그사

회로부터의 격리를의미하는 것이며, 근대

건축사들은이격리의방식을충격의요법을

사용하여 건물들을 지어왔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그건물이처한상황에대한해

결방식이나대표성을가질수없게 되며, 그

런차원에서아이콘으로설명하는챨스젱크

스의방식이얼마나시대착오적인지를보이

고있다. 그리고이번호에서다루고있는렌

조피아노의하이뮤지움증축안과리차드마

이어의Ara Pacis 박물관등에대한비판적

견해들이가지는이론적바탕이바로젱크스

와 동일한뿌리를가지는것임을언급하고

있다.

■작품리뷰

이번 Review 지의 이슈는‘도시에서의

문화’이다. 이것이건축화의과정을거치는

데에있어리뷰지는문화의태생지와전시되

는방식의관습성이라는기준으로작품들을

선정한것으로보인다. 장 누벨의선사박물

관(파리)은이국적문화의체험과학습을다

룬다는점에서, 리차드마이어의Ara Pacis

박물관(로마)은자국의문화유적의보호를

위해지어졌다는점에서, UN 스튜디오의벤

츠박물관(스튜트가르트)는전시방식에서의

관습을탈피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한

사례들이다.

장 누벨의 선사미술박물관은프랑스의

대통령에의해주도되는건축프로젝트전통

의 가장최근결과물이다. 건축사는‘장착’

이라는방식을통해이국적인수집품들의놀

라움과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분

적으로녹화된입면은원시혹은선사라는

것에대한서구가가지고있는‘이미지’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양

옆에있는 기존건물의파사드와충돌하는

형식으로된입면을가지고있는노변의건

물과 2 2 0 m에 달하는전시홀, 전시홀 하부

의 출입파빌리온과카페로구성되어있으

며, 세느강과에펠탑과같은주변요소들에

대한조응을시도하고있다. 장누벨은전시

홀을디자인함에있어영화적경험-시간과

공간의직조와뒤섞임-을중요하게생각했

고, 이것들이 전체성으로인식되기를 바랬

다. 그런의도는상당부분구현되고있으며,

장누벨은궁극적으로전시물들이스스로말

하는단계의전시공간을만들어내고있다.

외부로부터의건축에대단히보수적입장

을견지했던이탈리아건축의역사적배경과

로마 건축에의 자긍심을 생각해보면, 다른

이탈리아건축가를제쳐두고고전건축을반

대하던코르뷔제를가장성실하게수용하고

있는마이어가로마의역사적유물을보호하

기위한박물관의디자인을맡았을때의극

렬한반대는어느정도이해할수있다. Ara

P a c i s는 평화의 제단(Altar of Peace)라는

의미로로마의초대황제인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지어졌다가, 붕괴되었다가 파시즘의

국가주의적성격에따라무솔리니에의해원

래 있었던자리근처에재건되었다. 사이트

의 콘택스트가 굉장히복잡한데, 무솔리니

시기에아우구스투스의영묘주변에둥근행

태의광장이파시스트특유의신고전주의성

향으로완성되고, 이광장의서쪽끝에같은

시기에지어진M o r p u g o의 건물이티베르

강둑과 대치되는방식으로자리잡고있었

다. 마이어는험난한사이트조건에맞추어

리셉션공간과제단을전시하는공간, 오디

토리움으로구성된좁고긴 건물을만들고

제시하고있다. 리셉션공간은적절한어두

움과열주를통해원래 외기에노출되었던

상황을극적으로표현하고있으며, 전시공

간은최대한외부에서인식이가능할수 있

도록, 동시에그리드형태의창틀과상부의

처리를통해공간의근대적모듈레이션을보

여주고있다.

UN 스튜디오의메르세데츠벤츠박물관

은자동차에의한인간의지각변화와이것

이가져온생활양식의변화의계보를추적하

는 작업이다. 이 박물관에서방문자는대상

과움직임, 역사와공간의종합적경험을하

게되어있는데, 사이트 또한 1 2 0여년전에

이회사가처음의자동차를주행했던장소적

가치를가지고있는곳이다. 전체적으로두

개의나선이중심부를휘감으며9개의레벨

들을만들어내고있으며같은레벨에서공

간은꼬인세입클로버의형태를취하고있

Jean Nouvel-quai Branly museum

Richard Meier-Ara Pacis Museum

Renzo piano-high museum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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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부에서보면알루미늄패널로마감된

부분과개구부의6각 단면을가지는역V자

형태의기둥들이서로바느질로꿰멘듯이구

조적으로 직조되어 있다. 자연광을 도입하

는방식도매우교묘해서빛을통해내부의

금욕적마감에서보이는건물의조각적특징

을 잘 드러내고있다. 이건물안을당신이

‘주행’하게될때, 당신은이건물이트랙을

내부에갖추고있음을알게될 것이다. 미스

와스털링을넘어UN 스튜디오는스튜트가

르트의오늘을규정할새로운건축을완성한

것이다.

(글/김훈/서울대학교건축학과박사과정/

인천전문대출강)

a + u
1 0월호

이번호는최신작소개뿐만아니라두

개의소특집을마련하고있다. 최신작에

서는미국의산업도시미네아폴리스에새

로 이전한거쓰리극장을소개하고있으

며, 특집으로는‘임시건축물’과‘룩셈부

르크의건축’두가지가꾸며졌다. 임시건

축물인써펜타인갤러리파빌리언은표지

를 장식했고, 룩셈부르크건축에대한소

개는최근 E U의 주요기관들이들어서는

키르히베르크평원지대의도시개발과이

지역의최신작들이다루어졌다.

■특집: 칠레-머나먼남쪽

▶거쓰리(Guthrie) 극장-장 누벨( J e a n

N o u v e l )설계, 미네아폴리스, 미국, 2001-

2 0 0 6

거쓰리(Guthrie) 극장. 외관부터심상치

않다. 짙은군청색외피에마치공장건물을

연상시키는이외관은통상의극장건축이보

여주었던분위기와사뭇다르다. 여기에건

축사장 누벨의거쓰리극장과극장이위치

한미네아폴리스에대한해석과설계개념이

담겨져있다.  

현재의거쓰리극장은미네아폴리스의발

원지가된 공업지대의폭포근처오래된제

분공장에 가까이위치하며, 이는 역사적인

황금사각형지역에이전한것이다. 이로써2

개의역사와2개의전설즉굴뚝산업과문화

산업이하나가되어만나는것이다. 거쓰리

는극장이일종의산업이며여러기능이연

결되어야작동되는세트와거대한화물차를

갖춘생산설비임을보여준다. 극장은스펙

터클을구성하고 보여주는과정인것이다.

건축적으로이과정은산업시설과같은형태

로표현될수있다. 

미네아폴리스는역사가되풀이되며만들

어지는과정을보게될 것이다. 하천유역에

서발달한산업이예전의명성을가져왔다면

이제는문화가오늘날의이미지와매력을만

들어내고있는것이다. 이것이거쓰리극장

의외관이그크기와색채에있어서사일로

의형상을반영하고있는이유이다. 또한공

용로비가폭포를살펴볼수 있는전망대이

자공장의연결다리와같은형상을하고있

는점 등새로운거쓰리극장은산업시설로

서의은유적표현이담겨있다. 그러나남겨

진 건축은노스텔지어없는건축이다. 사용

된역사적참조물들은오히려새로운발명과

2 1세기의재료와기술을사용하기위한구

실이 되었다. 역사와 모더니티가 공존하는

형태로거쓰리극장은사일로와다리들사이

에서 2 1세기초 미네아폴리스의문화를이

끌고자하는야심을드러내고있는것이다.

▶써펜타인(Serpentine) 갤러리 파빌리언

2006 - 렘 쿨하스(Rem Koolhaas)+쎄실발

몬드(Cecil Balmond), 런던, 영국, 2006

써펜타인갤러리파빌리언 2 0 0 6은 써펜

타인갤러리에세워진임시건물이다. 346㎡

의 이 건물은주간에는 오디토리엄을겸한

카페로, 야간에는 이벤트장소로 사용된다.

이 구조물은 총 플로어 플랫폼( F l o o r

거쓰리(Guthrie) 극장

UN studio-mercedes benz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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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원형으로둘러싸는벽( C i r c u l a r

wall enclosure), 공기로부풀려진루프캐

노피(Inflatable roof canopy) 등3개의부

분으로구성된다. 이 파빌리언에서가장특

징적인부분은위의세가지구성요소중바

로헬륨과공기를섞어넣어띄워진기구모

양의지붕일것이다. PVC코팅된 반투명의

폴리에스터로만들어진이기구모양의지붕

은주간에는적당한밝기의빛을내부로들

여보낼뿐만아니라가설구조물이지탱해야

할 하중을경감시켜기초공사에대한부담

또한덜어주고있다. 전동기에연결된로프

로고정된이 떠있는지붕은그 높이가조절

이가능하다. 가변성, 가벼움등임시건물의

요소를고루갖춘건축이라할수있다.

▶룩셈부르크의건축

룩셈부르크는국가 자체의크기가작고,

몇안되는도시를갖고있어국가차원의대

규모도시계획은이루어진예가없었다. 그

대신룩셈부르크내의도시들은독일의트리

에, 자르브뤼켄, 프랑스의메츠를엮는콰트

로폴어번네크워크를결성하여국경을초월

한협력관계속에서경제력과자원을확보하

는 노력이이루어져왔다. 그러나룩셈부르

크정부는앞으로닥칠도시문제에대비하여

여러 기금을설립해두었고, 룩셈부르크시

의키르히베르크( K i r c h b e r g )평원의도시개

발을 결정했다. 이로서 이제까지 농경지대

였던키르히베르크는 1 9 5 0년대 이래크게

변화하게되었다. EU의주요시설을수용하

는장소로서선출됨으로서여러저명건축사

팀에의해 역사적도시의경계를넘어서는

성장의요구를수용하는활기찬도시로의변

화가이루어지게된 것이다. 다음의단계에

서는키르히베르크의정주인구를확보하는

것이가장큰목표이다. 현제이도시의노동

력인구는 거의 2 0 , 5 0 0명에 이르지만거주

자는2 , 0 0 0여명에지나지않는다. 팽창하고

있는3차산업과의균형을맞추기위해서개

발계획은주거공간의확보에초점을맞추어

진행되고있다. 

이번특집에서는키르히베르크기금에서

작성한키르히베르크평원의도시개발역사

에 대한에세이와룩셈부르크필하모닉 홀

(크리스티앙포잠박설계)과그랑뒤익장근

대미술관(페이콥프리드& 파트너스설계)

등키르히베르크에최근완공된건물들과국

립역사예술박물관( C B A -크리스티앙바우

어 & 어쏘씨에아키텍츠설계) 등룩셈부르

크에완공된최신작들을소개하고있다.

써펜타인 갤러리파빌리언 2 0 0 6

01, 02_ 룩셈부르크필하모니홀
03_ 그랑뒤익장 근대미술관
04_ 국립역사예술박물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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